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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을 위협해 스마트폰을 빼앗는 강도가 오히

려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

어졌다.

강도는 지난 5일 저녁 8시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

인근 지역 자카레파구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

한 20대 여성에게 다가갔다. 그는 이것저것 묻는 척하

면서 여성에게 바짝 접근한“스마트폰을 넘겨! 총이 

있으니 움직이지 마!”라고 위협했다.

평소대로면 스마트폰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. 권

총 모양으로 자른 골판지를 몸에 대기만 해도 사람들

은 소스라치게 놀랐다.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. 미모의 

이 여성은 권총 위협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. 틈을 

보고 있다가 번개처럼 펀치 두 방을 강도의 얼굴에 날

렸다. 그리고 강도를 세게 걷어찼다. 여성은 강도의 움

직임을 완전히 제압했다. UFC 여성 스트로급 파이터 

폴리아나 비아나(26, 브라질, 왼쪽 사진)는 그렇게 강

도를 경찰에 넘겼다.

비아나는 총 전적 10승 2패의 종합격투기 파이터로, 

지난해 2월 UFC와 계약해 옥타곤에서 1승 1패 성적

을 거뒀다. 피니시율 100%다. 10승 중 4번을 KO로, 6

번을 서브미션으로 끝냈다. 이날도 확실한 결정력으

로 강도의 기를 꺾어 놓았다.

강도는 초범이 아니었다. 얼마 전 풀려난 전과자였

애리조나주 피니닉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14년 동

안이나 식물인간 상태였던 여성 환자가 출산을 하는 

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.

5일 CBS에 따르면 이 여성은 물에 빠지는 사고로 식

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피닉스시

에 있는 하시엔다 요양원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

모습으로 직원에게 발견됐다.

한 직원은“그녀가 (진통으로)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

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지 못했다.”고 전했다. 

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. 

요양원 직원들은 출산 직전까지 여성의 임신 사실조

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. 이 여성은 24시간 내내 치

료와 관리를 받아야 해 많은 사람이 그의 병실에 접

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“경찰 불러 주세요” 애원한 강도

14년 식물인간 여성 출산 ‘충격’

다. 비아나를 연약한 먹잇감 정도로 여긴 강도는 제대

로 교훈을 얻었다.

비아나가 브라질 벨렝에서 살 때도 오토바이 강도

를 당한 적이 있다. 당시 두 명의 강도가 그를 덮쳤다. 

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렸고, 한 명이 비아나의 

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했다. 이때도 비아나는 말보

다 주먹이 먼저(?) 나갔다.“사실 나도 겁이 많이 났지

만, 상대들이 나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다. 그들은 결

국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.

이번에 두 번째로 강도를 물리친 비아나는“다행히 

강도가 크게 놀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”며“강

도는 내가 더 때릴까 봐 결국‘경찰을 불러 달라’고 애

원했다.”고 밝혔다.

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통해 소통하고, 현란한 손

놀림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들기면서 평균 은퇴 나

이가 25세일 정도인 e스포츠계에 뛰어든 노인들이 있다. 

지난 4일 CNN은 최고령 e스포츠 게임단인 스웨덴의 

‘실버 스나이퍼즈’(Silver Snipers)를 소개했다. 노인들

을 지칭하는‘실버’와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게임‘카운터 

스트라이크(카스)’에서 쓰이는 스나이퍼 캐릭터에서 따

온 이름이다. 팀원 5명의 평균 연령은 67세. 최고령자는 

75세이다. 2017년 창단해 IT업체 레노보의 후원을 받아 

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세계 투어에 나섰다. 

이들이 취미 삼아 게임을 대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

산이다. 시합을 위해 이들은 하루 수시간 게임 연습에 매

진한다. 부족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팔굽혀펴기, 

윗몸 일으키기, 허리 운동, 악력 운동 등을 비롯해 복싱까

지 체계적인 관리도 받는다. 

멤버당 승률은 2~15%. 아직은 초심자 수준에 불과하

다. 하지만 카스 우승 10회에 빛나는 토미 잉게마르손(38) 

코치의 지도 아래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다. 

멤버들이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. 손자

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, 내면에 쌓인 분노를 풀고 싶어

서,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모였다. 딸이 자살

을 택한 이후 치료의 일종으로 게임을 시작한 이도 있다. 

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, 재밌는 걸 찾아보자는 의미였다. 

실버 스나이퍼즈 멤버인 잉거 그롯블라드(66·여)씨는 

직접 게임을 해보기 전에는 여느 부모처럼 어린 친구들

이 집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하는 게 게임이라고 여겼었

다. 그녀는 이제“e스포츠는 사랑스러운 커뮤니티”라고 

말한다. 노인이 귀찮은 존재, 피하는 존재가 아닌, 이제는 

환영받는 존재로 변했다는 게 이유이다. 그는“손자도 이

제는 세계에서 제일 쿨한 할머니라며 따른다.”고 말했다. 

e스포츠 게임에 
뛰어든 노인들

피해 여성의 어머니는“딸 아이는 그렇다, 아니다 의

사 표현을 할 수 있다.”며“비록 걷거나 말하진 못하지

만, 분명히 (상황을)이해한다.”며 분a노했다.

 

의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누군가가 성

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. 운영한 지 

50년이 넘은 하시엔다 요양원은 노인, 아동 환자가 많

은 곳으로, 이번 사건 후 여성 환자 방에 출입하는 남

성 직원들은 반드시 여성 직원과 함께 이동하도록 조

치했다.

앞서 병원 이사회측은 병원 최고 경영자(CEO)인 빌 

티몬스의 사임안을 통과시켰다.

경찰과 보건당국은 여성이 성적인 학대로 임신했을 

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

를 진행하고 있다.


